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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학’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

여름방학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가 시작된다. 대학 입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표 대학을 선택하

는 일이다. 목표 대학을 선택할 때는 먼

저 자신의 GPA와 SAT, ACT 등 표준화 

점수를 포함한 아카데믹 레코드를 비롯

해, 전공, 학비 부담 가능성 여부, 특별활

동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해야 한다. 미

래교육연구소(소장 이강렬, www.tepi.kr)

가 목표 대학 선택에 꼭 고려해야 할 사

항들을 안내했다.

1. 학교 명성에 집착하지 마라.

말은 쉬운 데 실행하기 어렵다. 한국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는 대학은 대부

분 아이비리그 등 명문 사립대학 아니면 

대형 주립대학들이다. 학생의 성적이 조

금만 좋으면 아이비리그를 목표대학으

로 정하고, 성적이 조금 낮으면 명문 대

형 주립대학을 목표 학교로 선택한다. 

미국에는 4년제 사립대학이 무려 

2,800여 개나 된다. 그런데 한국계 학생

들이 선택하는 대학의 폭은 매우 좁다. 

주립대학 가운데서도 몇 개 대학에 불과

하다. 

2. 대학 순위에 집착하지 마라 

 유에스뉴스가 해마다 내놓는 대학 순

위는 대학 선택에 참고 사항일 뿐이다. 

많은 대학들은 유에스뉴스에 랭킹이 올

라가야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

에 랭킹을 올리기 위해 자료를 허위로 내

놓거나 조작을 일삼기도 한다. 

 좋은 대학은 내게 맞는 대학이다. 내

가 좋아하는 전공을 4년 동안 잘 배우고 

나와서 사회에서 높은 연봉에 보람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연봉 랭킹은 대학 랭킹이 

아니다. 요즘에는 대학 학부로 끝내지 않

고 대학원 석박사까지 가는 학생들이 많

다. 멀리 내다보고 대학을 정하라.

3. 학비를 고려하라

 아무리 좋은 떡이라도 내가 비용을 지

불하고 살 수 없으면‘그림의 떡’이다. 내

가 좋은 성적을 갖고 명문 대학에 합격

을 해도 학비를 조달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다.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가?’이다. 학비를 부담할 수 없으면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정보조/장학금을 받거나, 학비가 저렴

한 대학에 가거나,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는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4. 전공 랭킹에 얽매지 마라

기본적으로 학부에서 전공 랭킹은 의

미가 별로 없다. 전공 랭킹은 대학원 석

사 이상에서 해당된다. 다만 자신이 하

고 싶은 전공이 지원하려는 대학에 있는

가는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

를 들어 Computer science가 어느 단과

대학에 소속돼 있는가는 중요하다. 어느 

대학은 엔지니어링 칼리지, 즉 공과대학 

안에 있기도 하고, 어느 대학은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에 있기도 하

다. 공과대학 안에 있으면 경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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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에 숨어있는 아래 그림을 찾으며 영어 단어도 익혀 

    보세요. 어린 자녀들의 색칠하기 놀이 자료로도 아주 좋아요.

                                                          (해답은 P40에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www.pinterest.com

carrot
(당근)

lima bean
(리마 콩)

banana
(바나나)

pear
(서양배)

cherry
(체리)

peanut
(땅콩)

pineapple
(파인애플)

apple
(사과)

nushroom
(버섯)

ear of corn
(옥수수껍질)

bunch of grapes
(포도 송이)

slice of watermelon
(조각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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